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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문서를 포함한 지류문화재는 제작시기, 재질 그리고 보관기간 및 보관환경에 따라 손상 상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지류문화재는 산화에 의한 화학적 변화, 결손에 인한 물리적 변화, 곰팡이 충해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 등에 손상 정도가 심한
편으로 정기적인 상태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적절한 보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문서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색, 결손, 오염 부위에 대한 정량 측정과 이를 시간에 따른 변화 정도를 분석하여 지류문화재의 환경 개선과 보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미지 분석을 활용한 고문서의 보존 상태와 훼손도에 대한 효과적인 정량측정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분석 대상은 중앙박물관 소장 한량(閑良) 김응수(金應秀)의 홍패(紅牌)(소장품 번호: 신수14953, 세로 83cm, 가로 53.5cm)로
사진상에서 변색 부위와 결손 부위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지 분석에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이미지 분석은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PicMan, WaferMasters, Inc.)를 활용하여 홍패의 바탕색의 색상을 측정하고 변색부 면적, 결손부 면적의
홍패 전체에 대한 면적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글씨를 포함한 홍패의 전체부위, 바탕색과 변색부에 대하여 색상 분포를 RGB
및 L*a*b* 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변색 부위를 색차(E)를 계산하였다.

III. 분석결과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 고문서의 사진 이미지의 분석만으로도 각영역에서의
색상분포를 RGB및 L*a*b*색공간에서의 도수분포로 표현이 가능
하며 별도로 색차계 또는 분광광도계에 의한 색상의 측정과 분석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고문서, 불화등의 지류문화재의 색상분
석, 변색 및 오염정도를 정기적인 사진촬영과 촬영된 이미지의 분
석법으로 문화재 보존상태의 기록과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 홍패의 전체색상, 바탕색상 및 변색부의 RGB 및
L*a*b* 색공간상의 도수분포.

그림 3. 홍패의 전체, 바탕, 변색부 색상의 L*a*b* 색공간
에서 a*b*좌표상의 위치와 색차 (E) 계산결과. 

그림 2. 홍패의 전체색상, 바탕색상 및 변색부의 색상을
RGB 및 L*a*b* 값으로 변환 결과.

그림 1. 중앙박물관 소장 홍패 (1893년(고종 30) 8월 무과(武科) 
병과(丙科) 210번째로 급제한 한량(閑良) 김응수(金應秀)의 홍패)
와 변색 및 결손부분을 강조하여 표시한 이미지.


